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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professional soldiers,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preparation, with the recognition that military households need guidance in preparing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f 267 professional soldiers by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surveys May-October 2019 are as follow.

          First, the respondents were poorly prepared for future difficulties and were less likely to be planning for the future, were not using a system that could protect households from financial risks, and had insufficient knowledge of emergency funds. They perceived themselves as practicing insufficient use of household account books, failing to properly save for retirement, and engaging in insufficient insurance management, a long-term financial product.

          Second, their experience in financial education was 24.3% of internal military education and 25.1% of external military educati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inancial education in the future was higher in internal financial education.

          Third, the group above the average for retirement preparation had higher life attitudes and financial behavior than the group below the averag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financial education experience and financial knowledge depend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Fourth, the respondents with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education experience showed higher levels of financial behavior than those without financial education experience.

          Fifth,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the influence on retirement preparation, it was found that life attitude and financial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professional military household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income management and asset formation, and that the demand for financial education inside the military is high.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for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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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직업군인 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높은 군인연금액으로 인한 노후 안정성과 낮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의 재원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업적 안정성이 높고 군인연금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가족과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군인 가계의 재무적 특성에는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직급 및 정년체계에 따라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군인가계의 재무적 상황은 일반 근로자 가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군인가계의 주거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군인가계는 근무지의 변경이 잦고 교육훈련, 작전임무, 비상대기 등으로 거주지역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군의 근무지역은 전투수행을 위해 전방지역이나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 격오지에 근무할 때에는 맞벌이나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이정원, 2005). 30년 정도 근속 후 퇴직하는 군인 가계는 평균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있고, 잦은 보직 이동이 본인의 의사나 연고지와 무관하게 시행되므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연고지 근무에 비해 거주지역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가족과 별거하여 단신으로 근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군 관사가 제공되어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잦은 이동으로 인해 이사, 주거, 정착과 관련한 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박일 외, 2013; 최광현, 2012).

      직업군인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연금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군인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은퇴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는 군인가계가 많아지고 있으며, 젊은 직업군인 가계에서는 노후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사적 노후자금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군인가계는 은퇴를 앞둔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적 특성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정보를 얻는 채널도 상대적으로 적고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군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경제지식과 대비 부족으로 전역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정찬동, 2020).

      또한 제대군인들은 전직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과 사회적응력, 유연성이 부족하여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제대군인은 매년 6,000-7,000여명 정도이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역한 중 장기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은 58%로 사회고용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가보훈처, 2016).

      특수한 정년제도로 인해 일찍 은퇴한 군인들은 가족의 부양,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이 가장 많은 중년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지만,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무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인 가계에 대한 복지는 곧 군생활 복지 향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의 발전이나 장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조작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술을 구사하는 핵심 병력의 복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이길웅, 1997).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군에서의 재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직업군인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직업군인은 생활이 규칙적이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 군인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재무교육을 제공한다면 기초 자산을 마련하고 건전한 소비의식 및 재무행동습관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은퇴 준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대상으로 재무역량을 조사하고 은퇴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군인가계 대상 재무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제공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군인가계의 재무적 특성
        우리나라의 군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일반병사로 나누어진다. 일반병사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군인이며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 일반병사를 지휘 통솔하거나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며 전문적이고 특수화된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군인의 급여는 복무기간과 정년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재원의 급여를 받고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직업군인의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할당한 국방부 예산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 진다. 계급은 하사, 중사, 원사, 중위 등의 부사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등의 장교로 나누어지며 2020년 기준, 1호봉을 기준으로 계급별 군인 봉급은 하사 1,655,300원부터 소장 5,346,400원까지이고 여기에 계급별 고정수단과 개별 수당이 더해지게 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더불어 특수직역연금에 속하며,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연금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군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조기 전역자에게 연금 지급을 앞당기기도 하고, 연금 수혜 기간이 타 연금에 비해 길어 시행 초기부터 적절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1973년부터 연금 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가 재정부족을 메우기 시작했고 그 후 국가보전금이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결산 기준 1조 3,665억 원으로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70.2%에서 2010년 이후 46~53%로 유지되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동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재정수지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수지 불균형이 개선되는 한편 군인연금은 반대로 수지불균형이 악화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연, 2017).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낮아 지출액이 수입액의 2배에 달하며, 국가지원 적자 보전금이 2020년 1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수익비를 낮출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출이 수입 2배 공무원·군인연금-눈덩이적자공공연금…미래세대시한폭탄”, 2019).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 특성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사법 제8조에 따라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정년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여기에서 연령 정년은 일정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퇴직하는 제도이고, 근속정년은 채용된 이후 일정한 근무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급정년은 일정기간, 직급에 따라 차별적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퇴직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장교의 경우 대령은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대위, 중위, 소위는 43세에 전역해야 하며, 준사관의 경우에는 55세, 부사관의 경우 원사는 55세, 상사는 53세, 중사 45세, 하사는 40세에 전역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렇듯 직업군인은 그에 따라 자녀교육 등으로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역 등의 형태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도 많고, 원치않는 퇴직 과정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군인과 장병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업무 환경이 사회와 격리돼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를 적절하게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 재무지식이 부족해져 보험으로 문제를 겪거나 고수익 투자사기 등으로 많은 돈을 잃는 경우도 있다(금융감독원, 2016). 잘못된 방법으로 퇴직 준비를 하다가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군 복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주변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인 가계의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월급을 잘 관리하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군인들의 경제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원, 2016).

        군 간부들에게는 특히 재무적 불안감이 문제로 작용한다. 조기 퇴직 가능성에 맞추어 전역 준비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와 관련이 없는 일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제대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우 취업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므로(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3), 재취업, 창업에 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3. 군인 대상 재무교육
        대다수의 장병들은 금융정보 수준이 낮고 기본 금융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은 일반적 재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신용교육, 금융이해력 교육, 개인금융 교육, 화폐관리 교육, 금융자산관리 교육, 투자 교육, 저축 교육 등을 통해 금융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이재문, 2013). 황성(2018)의 연구 결과 군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는 재취업, 창업이 가장 많았고, 교육시기는 퇴직 5년 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재무교육의 형태는 첫째 부대별로 근무하는 재정병과 장병들이 부대 내의 장병들을 교육하는 형태, 둘째, 외부 국가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 셋째,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 등의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을 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융정보게시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담을 해주는 형태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재문, 2013). 최근에는 부대 내 자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은행권, 보험권, 기타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 등의 협조를 통해 부대 내에서 교육하는 등 외부와의 협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단기, 장기 전역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 쉽고, 교육을 신청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교체, 부대 훈련 주기 변경에 따른 훈련 참가, 각종 근무지도 및 회계감사 등에 따라 대상자의 교육 이수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교육 방식이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다(이재문, 2013).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의 교육 및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필요에 대응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충희, 2000). 따라서 다양한 재무교육 방법을 고려하고 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 생활태도,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등의 역량에 따라 재무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재무역량을 조사하고 은퇴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군인가계 대상 재무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제공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직업군인(해군, 육군)으로 선정하였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온,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300명의 표본을 수집하고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한 26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t-test, ANOVA, Sheffe 검증,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재무 관련 역량(생활태도, 재무지식, 재무행동)과 은퇴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구분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신뢰도 계수
            

          
          
            	생활 태도
            	1. 나는 늘 완벽하거나 최고의 것을 기대한다.
            	6점척도
(6문항)
            	.743
          

          
            	2.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는 결국 잘못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3.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4. 대부분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역코딩)
          

          
            	5.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역코딩)
          

          
            	6. 대제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역코딩)
          

          
            	재무지식
            	1.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면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O, X, 모름
(6문항)
            	.725
          

          
            	2. 물가 상승이 되면 정해진 은퇴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부부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3. 은행이 파산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의 최대한도는 금융기관 당 3,000만원이다
          

          
            	4.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돈을 안냈을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바로 관련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된다.
          

          
            	5. 생명보험은 어릴 때 가입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실업이나 사고에 대비한 비상자금은 3~6개월 정도의 소득이 적당하다.
          

          
            	재무행동
            	1. 나는 장, 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6점척도
(7문항)
            	.784
          

          
            	2. 나는 지출내역 또는 가계부를 기록한다.
          

          
            	3. 나는 총 저축액의 50% 정도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한다.
          

          
            	4. 나는 신용카드 등 지불결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5.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한다.
          

          
            	6. 나는 적어도 3개원 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7. 나는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퇴 준비 정도
            	1.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점척도
(7문항)
            	.909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은퇴 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생활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 은퇴 후 여가활동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전반적으로 가계의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전반적으로 가계의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은퇴준비의 긍정적 동기로서의 생활태도 문항은 동기의 기대-가치 모형(Austin & Vancouver, 1996; Carver & Scheier, 1998; Higgins, 2006) 연구를 참고하여, 응답의 편향 제거를 위한 필터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을 활용하였다.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문항은 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지표(Consumer Empowerment Index)를 수정하여 활용한 손지연, 박주영(2018) 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은퇴행동 문항은 최현자 외(2017) 연구에서의 문항을 활용하여 7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재무지식의 측정은 o/x로 점수화하였으며,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은퇴준비척도에서는 질문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중간값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생활태도, 재무지식, 재무행동, 은퇴준비정도의 하위문항별로 각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7이상으로 문항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은 230명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였으며, 군의 특성에 따라 남성 위주의 표집이 이루어졌다. 여성 응답자는 36명(13.5%)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96명(36.0%), 30대 79명(29.6%), 40대 71명(26.6%), 50대 21명(7.9%)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응답자가 141명(52.8%), 대졸이상 126명(47.2%)이었으며 군 경력 평균은 13.34년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Freq., Mean
              	%, S.D.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성
            	230
            	86.1
          

          
            	여성
            	36
            	13.5
          

          
            	연령
            	30대 이하
            	96
            	36.0
          

          
            	30대
            	79
            	29.6
          

          
            	40대
            	71
            	26.6
          

          
            	50대
            	21
            	7.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1
            	52.8
          

          
            	대졸 이상
            	126
            	47.2
          

          
            	혼인상태
            	기혼
            	147
            	55.1
          

          
            	미혼 및 기타
            	119
            	44.6
          

          
            	군 경력(년)
            	13.34
            	9.73
          

          
            	재무적 특성
            	월소득(만원)
            	504.01
            	780.86
          

          
            	총자산(만원)
            	12967.68
            	32842.83
          

        

        

        월평균 가계소득(본인, 배우자, 동거하는 직가계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의 합)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가계의 월소득 평균은 504.01만원(S.D.=780.86)이었고, 가계의 예적금, 투자상품 및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합을 현재가치로 질문한 총자산 평균은 1억 2,967.68만원(S.D.=32842.83)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군인 가계의 월소득 평균(504.01만원)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월소득 평균(490.96만원)과 비교해 보면, 직업군인 가계의 소득금액이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소득금액보다 높으며, 직업군인 가계의 소득분위는 전체가계의 3분위(442.81만원)와 4분위(587.51만원)의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군인 가계의 총자산 평균(1억 2,967만원)을 전체가계의 총자산 평균(4억 3,191만원)과 비교해 보면, 직업군인 가계의 자산금액이 전체가계의 자산금액의 30%에 불과하며, 군인 가계의 자산분위는 전체가계의 2분위(1억 1,919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Ⅳ. 분석결과
      
        1.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정도
        조사대상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정도를 분석하였다. 재무역량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생활태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일이 다쳐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향이 낮은 동시에 최고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지식을 측정한 문항별 정답자 비율을 보면,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문항, 가계의 비상자금 금액, 신용관리에 대한 문항에서 정답자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행동을 측정한 문항들 간의 점수 차이를 보면, 재무지식 영역에서 정답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 비상자금 문항과 신용카드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부 기록과 노후대비 저축, 보험 문항 즉, 소득관리 및 자산형성 관련 문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한 문항들간의 점수 차이를 보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재무적 준비 관련 문항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은퇴 후 주거와, 그 밖에 취미⦁건강⦁대인관계와 관련된 은퇴준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태도와 관련해서, 최고의 미래를 기대하는 경향이 낮은 것은 남성 직업군인들의 경우 성실 근면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 가계의 가계부 사용이 저조한 점과 관련해서도, 직업군인이 절약의식이 높으나 계획구매에 취약하다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무적 은퇴준비가 취약한 점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인의 저축의식이 매우 높다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불일치를 보였는데 직업군인들의 높은 저축의식이 실제로 적극적인 저축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저축의 성격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의 향을 분석하였다(<표 4>). 먼저,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군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가계 재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연수(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24.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 외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한국은행,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가계 재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25.1%로 나타나, 군 내부교육과 군 외부교육 모두 응답자의 1/4 정도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무교육 참여 경험자 비율이 25% 정도로 나타난 결과는 입대 후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3%라고 한 정찬동(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정도
          
          

        

        
          
            
              	구분
              	문 항
              	Freq.
Mean
              	%, S.D.
            

          
          
            	생활태도
(6점 척도)
            	1. 나는 늘 완벽하거나 최고의 것을 기대한다.
            	4.30
            	1.15
          

          
            	2.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는 결국 잘못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코딩)
            	4.29
            	1.23
          

          
            	3.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4.57
            	1.02
          

          
            	4. 대부분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역코딩)
            	4.74
            	1.15
          

          
            	5.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역코딩)
            	4.80
            	1.13
          

          
            	6. 대제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역코딩)
            	4.96
            	1.09
          

          
            	6문항 평균
            	4.61
            	0.75
          

          
            	재무지식
(O/X)
            	1.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면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231명
            	86.5%
          

          
            	2. 물가 상승이 되면 정해진 은퇴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부부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209명
            	78.3%
          

          
            	3. 은행이 파산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의 최대한도는 금융기관 당 3,000만원이다
            	128명
            	47.9%
          

          
            	4.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돈을 안냈을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바로 관련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된다.
            	56명
            	21.0%
          

          
            	5. 생명보험은 어릴 때 가입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179명
            	67.0%
          

          
            	6. 실업이나 사고에 대비한 비상자금은 3~6개월 정도의 소득이 적당하다.
            	90명
            	33.7%
          

          
            	정답 개수 평균
            	3.34
            	1.38
          

          
            	재무행동
(6점 척도)
            	1. 나는 장, 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70
            	1.24
          

          
            	2. 나는 지출내역 또는 가계부를 기록한다.
            	2.98
            	1.43
          

          
            	3. 나는 총 저축액의 50% 정도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한다.
            	3.39
            	1.36
          

          
            	4. 나는 신용카드 등 지불결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4.85
            	1.11
          

          
            	5.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한다.
            	3.52
            	1.42
          

          
            	6. 나는 적어도 3개월 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4.18
            	1.39
          

          
            	7. 나는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83
            	1.29
          

          
            	7문항 평균
            	3.77
            	0.87
          

          
            	은퇴준비정도
(6점 척도)
            	1.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7
            	1.14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07
          

          
            	3. 은퇴 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생활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20
            	1.26
          

          
            	4. 은퇴 후 여가활동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0
            	1.16
          

          
            	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78
            	1.20
          

          
            	6. 전반적으로 가계의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6
            	1.16
          

          
            	7. 전반적으로 가계의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5
            	1.17
          

          
            	7문항 평균
            	3.99
            	.94
          

        

        

        
          <표 4>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
          
          

        

        
          
            
              	구분
              	Freq.
Mean
              	%, S.D.
            

          
          
            	1.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경험
            	있음
            	65
            	24.3%
          

          
            	없음
            	200
            	74.9%
          

          
            	(참여경험 있는 경우)
재무적 준비 도움 정도
            	5점 척도
            	3.26
            	0.89
          

          
            	(참여경험 없는 경우)
향후 참여 의향
            	있음
            	134
            	50.2%
          

          
            	없음
            	28
            	10.5%
          

          
            	잘 모름
            	51
            	19.1%
          

          
            	2. 군 외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경험
            	있음
            	67
            	25.1%
          

          
            	없음
            	180
            	67.4%
          

          
            	(참여경험 있는 경우)
재무적 준비 도움 정도
            	5점 척도
            	3.16
            	0.81
          

          
            	(참여경험 없는 경우)
향후 참여 의향
            	있음
            	103
            	38.6%
          

          
            	없음
            	35
            	13.1%
          

          
            	잘 모름
            	40
            	15.0%
          

        

        

        교육이 재무적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은 평균 3.26점, 군 외부 재무교육은 3.16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향후 재무교육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군 내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응답(50.2%)이 군 외부교육 참여 의향(38.6%)보다 11.6%p 높게 나타났다. 재무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재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찬동(2020)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교육의 만족도는 교육의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직업군인 대상의 재무교육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적금, 대출, 특별주택분양 등으로 당장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은퇴 후 경제생활’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일상 생활과 멀게 느껴지는 경우 교육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고 싶은 재무교육 분야 1위와 2위는 ‘재테크’와 ‘은퇴 후 경제생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
        다음으로는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t-test, ANOVA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1)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적 특성
          은퇴준비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미만 집단과 평균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5>). 먼저, 월소득, 총자산, 군 내부 및 외부 재무교육 경험 유무, 재무지식 수준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 재무적 특성은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수준이었는데 생활태도 수준은 은퇴준비 평균미만 집단이 32.4점, 평균이상 집단이 34.6점으로, 평균이상 집단이 평균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행동 수준은 은퇴준비 평균미만 집단이 23.3점, 평균이상 집단이 29.0점으로, 평균이상 집단이 평균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5>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적 특성
              Freq.(%)

            
            

          

          
            
              
                	구분
                	은퇴준비정도
                	차이검증
              

              
                	평균미만
                	평균이상
              

            
            
              	재무적 특성
              	월소득(만원)
              	503.7
(822.8)
              	450.9
(359.4)
              	t=0.670
              	
            

            
              	총자산(만원)
              	17228.9
(45628.8)
              	9331.4
(14186.2)
              	t=1.782
              	
            

            
              	재무역량
              	생활태도
              	32.4(4.5)
              	34.6(5.1)
              	t=-3.687
              	***
            

            
              	재무지식
              	10.9(2.5)
              	10.6(2.8)
              	t=0.743
              	
            

            
              	재무행동
              	23.3(4.4)
              	29.0(6.2)
              	t=-8.577
              	***
            

            
              	재무교육
              	군 내부 재무교육경험
              	있다
              	29(45.3)
              	35(54.7)
              	x2=0.091
              	
            

            
              	없다
              	94(47.5)
              	104(52.5)
            

            
              	군 외부 재무교육경험
              	있다
              	27(40.3)
              	40(59.7)
              	x2=1.531
              	
            

            
              	없다
              	87(49.2)
              	90(50.8)
            

          

          
            
              ***p<.001
            

          

          

          은퇴준비 정도가 상이한 집단 간에 소득, 총자산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직업군인의 군복무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황성(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
          추가로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군 내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역량을 비교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태도, 재무지식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 재무역량 요인은 재무행동(t=2.105, p<.05) 이었는데 재무행동 수준은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4.0점,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3.7점으로,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
              M(S.D.)

            
            

          

          
            
              
                	구분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
                	t값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
                	t값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생활태도
              	4.5(.705)
              	4.0(.608)
              	.682
              	4.5(.683)
              	4.4(.619)
              	.904
            

            
              	재무지식
              	2.8(1.256)
              	2.6(1.357)
              	1.151
              	2.7(1.250)
              	2.5(1.368)
              	1.033
            

            
              	재무행동
              	4.0(.973)
              	3.7(.839)
              	2.105*
              	4.1(.847)
              	3.7(.871)
              	3.053**
            

          

          
            
              *p<.05, **p<.01
            

          

          

          다음으로, 군 외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역량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군 내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태도, 재무지식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재무행동(t=3.053, p<.01)만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3.7점으로,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3. 조사대상자의 은퇴준비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무적 변수, 재무역량과 군 내부, 외부 교육 여부 변수가 은퇴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군인가계의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표준오차
              	β
            

          
          
            	(상수)
            	.551
            	.664
            	
            	.829
            	.408
          

          
            	성별(남)
            	.059
            	.150
            	.021
            	.393
            	.694
          

          
            	연령
            	.003
            	.007
            	.029
            	.407
            	.684
          

          
            	학력(대졸미만)
            	-.207
            	.101
            	-.110
            	-2.053*
            	.041
          

          
            	혼인(기타)
            	.060
            	.130
            	.032
            	.462
            	.645
          

          
            	자산(ln)
            	-.103
            	.039
            	-.164
            	-2.675**
            	.008
          

          
            	소득(ln)
            	.167
            	.095
            	.110
            	1.767
            	.079
          

          
            	군 내부교육(경험없음)
            	-.018
            	.128
            	-.008
            	-.140
            	.889
          

          
            	군 외부교육(경험없음)
            	.074
            	.126
            	.035
            	.588
            	.557
          

          
            	생활태도
            	.236
            	.072
            	.183
            	3.273**
            	.001
          

          
            	지식점수
            	-.069
            	.037
            	-.103
            	-1.891
            	.060
          

          
            	재무행동
            	.615
            	.059
            	.576
            	10.443***
            	.000
          

          
            	F=14.489***, R²=.427, Adj. R²=.397
          

        

        
          
            *p<.05, **p<.01, ***p<.001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기준변수=남자), 학력(기준변수=대졸미만), 혼인상태(기준변수=기타), 연령, 자산과 소득, 군 내외부 교육 여부, 재무역량과 관련된 생활태도, 지식점수, 재무행동, 등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F값은 14.489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6으로, 회귀모형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수들은 은퇴준비변수를 약 39.7%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재무행동이었다. 조사대상 직업군인 가계에서는 바람직한 재무행동을 지니고 있을수록 은퇴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76, p<.000). 또한 생활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았다(β=.576, p<.01).

        재무변수 중에서는 자산이 적을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β=-.164, p<.01), 가계 소득의 크기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변수 중에서는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대졸미만의 학력자에 비해 최종 학력이 높은 직업군인 가계가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β=-.110, p<.05).

        군 내부교육과 외부교육 경험 여부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의 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무지식 변수도 은퇴준비도를 높이는 데 유의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직업군인의 은퇴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재무역량을 알아보고 은퇴준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재무역량을 살펴본 결과,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측면이 취약했으며, 금융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자금에 대한 지식도 낮은 편이었다. 결정적으로 소득관리를 위한 가계부 활용이 저조하였고, 노후대비저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금융상품인 보험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재무교육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군내부의 재무교육의 경우 24.3%, 군 외부의 재무교육의 경우 25.1%로 나타났으며 향후 재무교육 참여 의향은 군 내부의 재무교육 참여의향의 경우 50.2%, 군 외부의 재무교육 참여의향의 경우 38.6%로, 군 내부의 재무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더 높았다.

      셋째, 은퇴준비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미만 집단과 평균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적 특성을 서로 비교한 결과에서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수준은 은퇴준비 평균이상 집단이 평균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지만, 군 내부 및 외부 재무교육 경험 유무와 재무지식 수준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군 내부 재무교육과 군 외부 재무교육 두 가지 모두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높았다.

      다섯째, 은퇴준비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 변수, 재무적 변수, 군 내, 외부 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태도와 재무행동이 은퇴준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재무역량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관리와 비상자금마련, 보험관리, 노후대비저축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응답한 직업군인 가계의 월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4분위와 해당하지만, 총자산은 2분위에 해당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가계의 가계재무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비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인 대상의 재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하기 쉽지 않지만,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집단교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재무교육 경험자 비율 25%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군내부에서 제공되는 재무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초과한 결과를 통해, 현재 상당히 높은 재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군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편의성이 높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 군내부 재무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군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금융회사 뿐아니라 금융교육 관련 기관, 신용교육기관, 학계 등 군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 내부 및 외부 재무교육 경험 유무와 재무지식 수준은 은퇴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군 내부의 재무교육의 절대적인 양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지, 재무교육의 질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혼재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후속연구는 향후 군 내부의 재무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 내부,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점은 다시 말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과 재무행동 개선 사이에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재무교육의 효과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요인이 은퇴준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이 은퇴준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은퇴준비 간에 부적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산이 많은 직업군인에 비해 자산이 적은 직업군인의 경우 은퇴 후 건강관리, 대인관계 관리, 은퇴 후 거주지 계획, 재취업 준비,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산금액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노후자금 재원이 따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후속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직업군인 가계의 월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4분위에 해당하는 금액 크기지만, 총자산은 2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소득이 적지 않은데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 가계에 비해 군인가계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군인연금 혜택의 낙관적 인식으로 인한 은퇴준비의 소홀, 돈에 대한 관심이 명예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풍토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된다. 일반 가계의 경우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가주택’이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주거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자가보유율이 낮은 편이다(최동기, 2014). 한편 군 관사의 주거만족도가 매우 낮아(노영호, 김승희, 2019) 내집마련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업군인들은 근무지의 변경이 잦고 교육훈련, 작전임무, 비상대기 등으로 거주지역이도시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투자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자산 수준이 낮은 원인은 주거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군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샘플의 수량을 계획만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군 특성별로 더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실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업군인가계가 소득관리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내의 재무교육 수요가 높은 점 등을 밝힘으로써 군 대상의 재무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은 각 부대별로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재정병과가 군 재무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체계적인 재무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다양한 군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군인 대상 재무교육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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